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 서포터즈 4기

: 피해자에게 하면 안되는 말

위로라고 했지만,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네야 할 말



1장 .

2차 가해란 무엇일까?

폭력이나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비난, 의심, 책임 전가 등의 행동을 하여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2차 가해'라고 합니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신고와 도움 요청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2장.

"왜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잘못한 건가?

내 행동 때문에 

피해를 당한 건가?

많은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 오면
당연히 도망치거나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충격 때문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



3장.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또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

피해자는 두려움, 수치심, 보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사실을 의심하는 말



4장.

결국 

내 탓이라는 거네..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과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 시간, 장소는

가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말

"네가 조심했어야지"



5장.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사소한 일인데

내가 이상한 건가?

: 피해를 축소하는 말

"그 정도는 다 겪어"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6장.

내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잊을 수가 없는 걸

: 회복을 강요하는 말

"이제 잊어버려"

회복에는 정답도,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힘들어하는데 

잊으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7장.

: 우리가 건네야 할 말

피해자가 듣고 싶은 말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네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네 말을 믿어.

난 네 편이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피해자는 해결책보다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랬어?"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가장 큰 힘입니다.

공감은 위로가 되고, 비난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계정 팔로우하고

일상 속 인권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인권 서포터즈 4기 송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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